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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서머 시즌엔 다양한 스타일의 

반바지가 유행 아이템으로 떠올랐다. 

실용성도 멋도 챙길 수 있으니 1석2

조다.

다리를 거의 다 드러내는 핫팬츠부

터 클래식한 매력의 반바지까지. 올여

름엔 어떤 반바지를 고르고, 어떻게 입

어야 멋스러울까? 올여름 반바지 트렌

드와 스타일링 팁을‘styleM’(stylem.

mt.co.kr)이소개했다.

▣ 아찔한 ‘마이크로 쇼츠’

“짧게, 더 짧게!”팬티 라인에 가까울 

정도로 아찔하게 짧은 반바지가 돌아

왔다. 반바지 중에서도 짧은 반바지, 일

명‘마이크로 쇼츠’(Micro Shorts)라 

불리는 반바지가 대세다. 반바지 중에

서도 길이가 가장 짧은 마이크로 쇼츠

는 자칫 과해보일 수도 있는 만큼 스타

일링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.

올여름엔 관능미를 강조하기 보다는 

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자. 야하고 섹

시한 느낌보다 막 운동하고 나온 듯 건

강한 매력을 뽐낼 수 있다. 

트위드와 니트 소재를 활용해 한결 

부드럽고 우아한 무드를 강조하는 것

도 멋스럽다. 다리를 살짝 가릴 수 있는 

긴 아우터를 함께 매치하는 것도 좋다.

키가 작아 고민이라면 마이크로 쇼

츠를 적극 활용해보자. 허리선은 높이

고, 다리를 시원하게 드러낼수록 키가 

더 커보인다. 바지 바깥쪽이 안쪽보다 

더 짧게, 대각선으로 커팅된 아이템을 

선택하면 다리가 훨씬 더 길어보이니 

참고할 것.

마이크로 쇼츠는 다리를 시원하게 

드러나는 만큼 가느다란 스트랩이 돋

보이는 글래디에이터 샌들이나 브이

자로 커팅된 웨스턴 부츠를 매치하면 

멋스러운 스타일이 탄생한다.

“핫팬츠보다 더 짧게” … 올여름 ‘반바지’ 트렌드

▣ 우아한 ‘버뮤다 팬츠’

오피스룩으로도 무난하게 입을 수 

있을 만한 우아한‘버뮤다 팬츠’도 올

여름 유행 아이템이다. 팬티 라인에 가

까울 정도로 아슬아슬한 길이의 마이

크로 쇼츠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지닌 

버뮤다 팬츠는 넓은 바지통과 무릎까

지 내려오는 긴 길이가 특징이다.

실루엣이 간결하고 다리가 많이 드

러나는 디자인이 아닌 만큼 비율을 잘 

살려 스타일링하는 것이 중요하다. 자

칫 몸이 2등분 돼 실제보다 짧고 뚱뚱

해보이는‘대참사’가 발생할 수 있다.

비율이 좋아보이도록 연출하려면 상

하의를 통일한 셋업 슈트로 맞춰 입어 

포멀한 룩을 연출하거나 루스하게 흘

러내리는 박시한 여름 니트나 티셔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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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입어 바지의 슬림한 느낌을 살릴 것.

사파리룩처럼 연출해도 좋다. 벨트로 

허리선을 강조해 실루엣을 살리면 우

아한 룩이 탄생한다.

또한 상의는 과도한 장식이 더해진 

것보다 모노톤의 간결한 아이템을 함

께 매치할 때 버뮤다 팬츠가 지닌 특

유의 시크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살릴 

수 있다.

의상은 깔끔하게 연출하는 대신 액

세서리나 슈즈로 포인트를 더해보는 

것도 좋다. 뮬이나 슬라이드를 신으면 

멋스러워 보이며, 웨스턴 부츠를 신으

면 강렬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.

색감이 돋보이는 클러치나 굵은 골드 

액세서리로 포인트를 더하면 생기 있

는 스타일이 탄생하니 참고하자.


